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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민주당의 혁신과 새 바람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민생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선진민주국가로 다시 뛸 시간입니다.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문명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인

저희 세 사람은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국가와 호남, 당의 장래에 대해 깊이 논의해왔습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고 미래혁신산업의 기지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였고 정당민주주의와 당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김대중을 탄생시켰고 노무현을 만들어냈고 문재인을 지켜냈고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이 가장 깊지만, 

민주당이 쇄신하고 다시 국가와 민생의 중심과 미래가 되기를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곳 또한 호남일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런 호남의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요구와 결의를 밝힙니다.

1.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엔 추상같이 엄격하며, 상대의 잘못은 철저히 비판해 시정하

는 강한 도덕적 리더십을 재건해야 합니다.

2.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된 호남의 민주당부터 정당혁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

리 세 사람은 선거 후 시정과 도정에 전념하면서도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함께하

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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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이후 전반적인 당 혁신안을 수렴ㆍ입안할 혁신위원회를 거당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고 강한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생노선의 강화, 건강한 사회적 가치

의 도입,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민주주의 발전, 문호개방 및 인재영입과 세대교체 및 미

래세대 육성 등이 혁신위원회에서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4.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안보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코로나 위험에는 

인도적으로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고 책

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전력투구하여

국정 균형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지지층, 당원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품격 있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민주

당과 민주당원의 염원이자 역사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감사하고 무겁게 받겠습니다.

대선 패배에 실린 무거운 질책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향해주십시오.

투표만이 국정 균형과 한반도평화를 살리고, 

유능한 일꾼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새 정부의 독주와 오류를 예방합니다.

저희 세 사람 또한 

국민과 시ㆍ도민, 당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민주당 혁신과 호남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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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


